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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하여 봉사활동 참여가 중단된 노인의 변화와 적응과정을 탐색하고, 향후 노인봉사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내 A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다가 COVID-19 이후 참여가 중단된 노인 6명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 녹취록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프로그램은 ATLAS TI 9.0을 활용하였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공통적으로 봉사활동 중단 이후의 변화와 적응과정이 나타났으나,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적 상황,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사례 간 분석에서는 총 3개의 범주, 1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범주는 ‘COVID-19로 인한 봉사활동 중단 이후의 변화된 일상’, ‘COVID-19로 인한 봉사활동 중단 이후의 적응과정’, ‘COVID-19를 넘어 새로운 시대 준비하기’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COVID-19 상황 이후 봉사활동 중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봉사자들의 욕구와 수요 파악, 언택트 및 온택트 봉사활동 개발 등 노인봉사활동에 대한 복지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필요, 노인이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역복지 차원의 봉사활동 영역으로 확장이라는 실천 방안을 제언하였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es and adaptation processes of older people whose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was suspended due to COVID-19, and to present directions for future volunteer work by older people. To this end,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ix older people who stopped participating in volunteer work at a seniors’ welfare center in Seoul after the COVID-19 pandemic began. Transcripts of the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were used as data with which to conduct an in-case analysis and an inter-case analysis, with ATLAS TI 9.0 used as the analysis program. In the case-in-case analysis, changes and adaptation processes were found in common after discontinuation of volunteer activities, but they were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personality, psychological situation, health status, and economic condition. In the case-to-case analysis, three categories and 10 themes were derived. The categories were 1) changed daily life after discontinuation of volunteer work due to COVID-19, 2) adaptation processes after discontinuation of volunteer service due to COVID-19, and 3) preparing for a new era beyond COVID-19. As a result, practical measures were presented for older people who were prevented from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due to the pandemic. Firs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needs and demands of older volunteers who experience difficulties due to the suspension of volunteer work. Second, welfare center-level measures for older people's volunteer activiti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Untact and Ontact volunteer activities, are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into areas of volunteer work at the local welfare level that the older people can lead independently.

        

      

      
        Keywords: 
Older People, Volunteer, COVID-19, Discontinued Volunteering, Qualitative Case Study
키워드: 노인, 봉사활동, COVID-19, 봉사중단, 질적 사례연구

      

    

    

  
    
      1. 서 론
      2019년 12월, 처음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게 되었다. 2020년 1월에 한국에서도 해외 발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이윤정, 2020)을 받은 후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유행은 지속되고 있다. COVID-19는 접촉 및 비말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확진자와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할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감염이 된다(박명윤, 2020). 때문에 전례 없는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 집단감염 등이 발생하고 있다.

      COVID-19는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확진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월 23일 기준, 60-69세 확진자는 13,754명(15.7%), 70-79세 확진자는 6,687명(7.6%), 80세 이상 확진자는 4,312 (4.9%)로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약 30%를 차지한다. 특히 확진자의 치명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60세 미만의 치명률은 0.3% 미만인데 비하여 60-69세의 치명률은 1.32%, 70-79세의 치명률은 6.43%, 80세 이상의 치명률은 20.66%까지 치솟는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자료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한 사망자의 약 80%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노인의 COVID-19에 대한 취약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 휴관을 권고하였다. 2020년 2월부터 서울시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휴관 혹은 소규모 개관을 지속해오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2020년 12월 8일부터는 전면 휴관하게 되었다. 하수정(2021. 2. 17)의 기사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서울시 내의 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이 2월 18일자로 일부 개관하였으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5～10인 이하의 비활동성, 비접촉성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되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중단 및 축소는 복지관을 매개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본인을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던 노인봉사자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복지관에서는 COVID-19 사태 이후에도 비대면 혹은 부분적으로 급식서비스, 생활방역지원, 생필품지원, 정서지원, 온라인 서비스, 위생서비스, 배달서비스, 기관방역서비스 등을 운영하였으나(서보경, 2020) 노인 봉사활동은 전면 중단하였다. 생계와 직결된 일자리, 급식 등의 활동은 일부 운영되었으나 여가활동으로 분류되는 봉사활동은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데이케어센터, 종교기관과 같은 지역사회 기관에서 활동하던 노인들은 COVID-19 이후 사회적 소외로 인한 위험성이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Santini et al., 2020).

      봉사활동의 특성은 자발성, 이타성과 이기성, 공공성, 지속성, 무보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랫동안 봉사활동의 특성으로 언급된 것은 ‘이타성’(이필환 외, 2019)이지만, 봉사활동으로 봉사자가 긍정적인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이기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김동배 외, 2009). 다시 말해, 봉사활동은 완전히 타인을 위한 활동이라기보다 봉사활동으로 경험한 긍정적 효과를 지속해서 얻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가 개입된 활동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COVID-19 상황을 적응해 가는 노인봉사자의 상황은 봉사활동의 이타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기성의 측면까지도 확장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에게 있어 봉사활동은 역할상실(예, 퇴직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상실, 부모의 역할 상실, 사회관계의 상실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한다(이금룡, 2002). 즉, 봉사활동을 통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Atchely, 1985; Hooyman & Kiyak, 1999; 유성호 외, 2000). 이러한 새로운 역할은, 역할활동이 많을수록 스스로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역할이론(Lemon, B. W., Bengtson, V. L., & Perterson, J. A., 1972)에 근거하여 봉사활동이 노인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될 수 있다.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노인들은 봉사활동 중단을 경험하게 되면서 의도치 않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스트레스 대체이론에 의하면 개인마다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자극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반응과 적응 수준이 나타난다(Folkman, 2010; Lazarus & Folkman 1984a; Lazarus & Folkman, 1984b; Bolton, 2007).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 자체보다 처해진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개인이 대처해나가는지에 따라 적응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적응하는데 있어 개인이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원으로는 개인의 내부 자원과 외부 환경적 자원에서 찾을 수 있다(Moos, 1984; Lazarus, 1984).

      이처럼 노인에게 봉사활동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고, 노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COVID-19로 인한 강제적 봉사활동 중단 시 겪게 되는 변화와 적응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COVID-19로 인하여 봉사활동이 중단된 노인들이 경험하는 변화와 적응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2. 문헌고찰
      
        1) 노인에게 봉사활동이 갖는 의미와 효과
        우리나라의 노인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노인의 봉사활동 참여 경험은 15.4% 수준이다. 전체 노인의 3.9%가 현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은 11.5%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참여 노인의 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월 1회가 23.2%로 가장 많으며, 주 1회가 22.9%, 주 2～3회가 18.7% 순으로 나타난다. 주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현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중 41.6%를 차지한다. 이는 노인의 삶에 있어 봉사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년기에는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역할의 상실, 자녀의 출가로 인한 부모 역할의 상실,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상실, 사회적 관계의 상실 등 다양한 역할 상실을 경험한다. Neugarten(1979)의 ‘활동이론’에서는 이러한 역할상실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제시한다. 이 이론에서는 노인은 중년과 동일한 사회적 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역할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봉사활동은 노인의 다양한 사회활동 중 하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적 역할의 대체방안으로 수행될 수 있는 봉사활동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Morrow-Howell, Hinterlong, Rozario, & Tang, 2003). 미국의 삶의 변화 조사자료(American Changing Lives)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 개선 효과(Willigen, 2000), 신체건강과 우울감의 개선효과, 자아존중감의 향상효과(Thoits & Hewitt, 2001), 공식적 봉사활동과 우울감과의 상관관계(Li & Ferraro, 2005)를 검증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이현기(2016)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봉사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설계로 연구한 결과, 노인의 봉사활동 참여가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였다.

        봉사활동은 노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봉사활동은 노인의 고독과 소외를 해결할 수 있으며(이금룡, 2013),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시킨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비공식적 상호작용이 증가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향상된다(이금룡, 2019). 봉사활동은 노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직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하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한경혜, 김주현, 2001).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과 참여하지 않는 노인을 비교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봉사활동 참여의 효과성을 더욱 확인할 수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과 참여하지 않는 노인을 비교한 해외 선행연구 결과들에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에 비하여 심리적 복지감이 높고(Hunter & Linn, 1981),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rause et al., 1992; Morrow-Howell et al., 1999).

        봉사활동 참여노인과 비참여 노인들 간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관계적 차이를 비교한 국내연구들에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참여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미화 외, 2018).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혹은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 보다 낮은 우울수준을 보였다(정진경, 2011; 김수현, 2013). 최혜강, 김안자(2010)의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참여 노인들을 비참여 노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과거차원, 현재차원, 미래차원 등 모든 차원의 생활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봉사활동 여부에 따른 미래에 대한 생활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의 사회적 관계망을 비교분석한 이현기(2013)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하여 소속된 단체 수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수도 비참여자에 비해 참여자가 더 크게 나타났다. 관계망은 특정 개인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들이다. 즉, 봉사활동 참여자의 비공식 지원망이 비참여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노인의 봉사활동 참여 중단
        봉사활동 중단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는 기대이론과 욕구이론이 있다. 먼저 기대이론에서는 인간행동의 지속과 중단을 결정하는 요소로 선호성, 수단성, 기대성을 강조한다(Vroom, 1964). 봉사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봉사업무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에 따라 봉사활동의 지속 및 중단을 결정한다. 또한 봉사자는 자신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 자신의 참여동기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때 활동을 지속한다(Moore, 1985). 참여 동기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어도 자신이 봉사활동을 잘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Maslow(1943)의 욕구이론에서도 개인이 충족하기 원하는 사회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이 봉사활동의 지속과 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Schindler-Rainman과 Lippitt(1975)의 연구에서는 봉사활동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으로 봉사활동 조직의 담당자가 주는 비현실적인 기대, 클라이언트나 동료들로부터의 적절한 피드백의 결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사기와 그 활동 조건 등을 제시한다. 이는 봉사자의 참여 동기에 충격을 주는 요인이며, 자신의 일에 대한 적임성을 의심하게 되어 봉사활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한다.

        이러한 참여 동기, 욕구 등의 요인과 더불어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도 봉사활동 중단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노인들의 봉사활동 중단요인을 분석한 Butrica et al.(2009)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상태, 교육수준, 종교, 시간부족, 건강상태 등의 요인이 있다. 먼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배우자와 결혼한 노인보다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노인이 자원봉사를 중단할 확률이 더 높으며, 이혼 또는 사별 등 결혼 상태에 변화가 있는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종교가 없는 노인일수록 자원봉사의 중단확률이 높으며, 노인의 주거지 변경도 봉사활동 중단 가능성을 높인다. 부모, 자녀 등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봉사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울증, 낮은 ADL 등 정신적, 신체적 제약이 있는 노인은 봉사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위에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의 중단요인을 개인적, 인구사회학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재 COVID-19 상황과 같은 재난적 상황에서의 강제적 봉사활동 중단은 개인의 참여 동기,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관련이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재난적 상황으로 인한 강제적 봉사활동 중단에 대한 봉사자들의 경험과 적응과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COVID-19로 인한 노인 자원봉사의 변화
        노인 봉사활동은 COVID-19 상황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면서비스가 기본인 사회복지현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정부로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고, 대면서비스는 모두 중단한 채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대응하게 되었다(김용길, 2020).

        특히, 노인봉사활동은 주로 대면서비스를 기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다. 노인자원봉사자에게는 이 상황이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급식서비스, 생활방역지원, 생필품지원, 정서지원, 온라인 서비스, 위생서비스, 배달서비스, 기관방역서비스 등은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되어 제공되었으나(서보경, 2020), 노인 봉사활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생계지원, 급식지원, 일자리 지원 등 인간의 1차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COVID-19 상황이 확산됨과 동시에 빠르게 대안책이 마련되었으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인자원봉사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대안책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COVID-19의 영향으로 강제적으로 봉사활동이 중단된 노인들은 대체할 활동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봉사활동 중단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질적 연구방법은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적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해석학적 입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유기웅 외, 2018). 때문에 개인, 집단 혹은 하나의 지역사회가 연구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각 사례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전반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연구방법이다(신경림 외, 2004). 그 중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에 대해 맥락적 분석을 실시하는 작업으로(유기웅 외, 2018), 질적인 하나의 사건 현상 또는 사회적 단위를 분석한다(Merriam, 1998).

        본 연구에서는 COVID-19라는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복지관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봉사활동 참여가 중단된 노인들의 변화, 적응과정에 대한 경험을 다루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COVID-19로 인한 노인의 봉사활동 중단이라는 구체적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담아내고자 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자들은 조사목적에 의해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여겨지거나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서울시의 A 복지관을 선정하여 5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를 추천받았고, 그 중 자발적 참여를 통해 면접의사를 밝힌 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70대와 80대 노인이다.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봉사활동 기간은 적게는 7년에서 길게는 18년이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정보
          
          

        

        
          
            
              	구분
              	출생년도(나이)
              	성별
              	세대구성
              	봉사기간
              	봉사 내용(종류)
            

          
          
            	연구 참여자 A
            	1949.02.05(만 72세)
            	남
            	독거
            	7년
            	포켓볼 강사, 텃밭관리
          

          
            	연구 참여자 B
            	1946.02.14(만 75세)
            	남
            	노인부부
            	7년
            	텃밭관리
          

          
            	연구 참여자 C
            	1939.05.30(만 82세)
            	남
            	노인부부
            	10년
            	교통신호 봉사, 공연봉사
          

          
            	연구 참여자 D
            	1943.12.31(만 78세)
            	여
            	노인, 부인을
사별한 자녀
            	13년
            	장구, 한국무용 강사 공연봉사
          

          
            	연구 참여자 E
            	1942.07.05(만 79세)
            	여
            	독거
            	18년
            	컴퓨터, 안내데스크
          

          
            	연구 참여자 F
            	1945.04.14(만 76세)
            	여
            	노인부부,
미혼자녀
            	7년
            	공연봉사, 안부전화봉사
          

        

        

        심층 인터뷰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유지되었던 2020년 11월 5일부터 2.5단계가 유지되었던 2021년 1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연구자 1명과 연구 참여자 1명이 1:1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별로 1회 이상, 약 1시간에서 2시간동안 진행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가능한 편안한 곳에서 진솔한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익숙한 복지관 내 공간 혹은 근처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질문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해온 봉사활동 내용, 참여 동기, 지속기간, 봉사활동이 주었던 삶의 의미, COVID-19 이후 자원봉사 참여 상황에 나타난 변화와 그에 따라 경험하게 된 신체적, 정신적, 관계적 어려움, 그리고 봉사활동이 중단된 이후에 적응하는 과정, 적응 과정이 노인의 삶에 미친 영향과 의미 등을 기본질문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상세한 질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로 Creswell(2016)의 사례연구 접근인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각 연구 참여자가 COVID-19로 인하여 봉사활동이 중단되면서 경험한 변화와 적응과정이 개별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분석하였으며, 사례 간 분석에서는 전체 사례에서 유사한 경험으로 나타난 주제들을 발견하여 공통의 범주로 묶어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의 과정은 공동 연구자 간의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프로그램으로 ATLAS TI 9.0을 활용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심층 인터뷰 이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내용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모두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활용기간이 지나면 바로 폐기한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연구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 인터뷰를 중단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지하였다. 이후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와 ‘연구 참여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인터뷰 시작 전에는 인터뷰 내용의 녹취에 대해 동의를 얻었고, 녹음된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자료를 위한 녹취록 작성 후 원본 녹음 파일을 파기할 것을 알리고, 비밀보장의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A부터 연구 참여자 F 라는 여섯 개의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여 분석하였고, 인터뷰 후에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자 4명이 함께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질적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축어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인터뷰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참여자 진술의 요약을 합의하여 기록하였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각 연구 참여자의 봉사활동 중단 경험에 대한 변화와 적응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또한 사례 간 분석에서는 사례 간의 유사한 주제들은 비교, 대조하여 그룹화 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맞게 결과를 정리하였다.

      
        1) 사례 내 분석
        
          (1)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A는 49년생으로 만 72세 남성이며, 독거노인가구이다. 노인종합복지관 이용기간과 봉사활동 기간은 약 7년이며 그 동안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해왔다. 최근에는 만 3년 째 무료 포켓볼 강사와 텃밭관리봉사를 지속하고 있었다. 복지관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애정은 ‘형제보다, 자식보다 좋다’라는 인용구에서 드러난다.

          복지관 운영이 중단되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주로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심심함, 답답함, 우울함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 몸이 쇠약해져 감을 느끼고 있었다.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는, 외부에서까지 연결될 만큼의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며 COVID-19 이후에는 더욱 연락할 사람이나 만날 사람이 없어 우울감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또한 봉사활동이 중단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자신이 가진 지식을 타인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2020년 11월 경,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을 때 복지관 사회복지사와 함께 독거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생신을 맞으신 독거어르신에게 케이크와 선물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월부터 다시 강화됨에 따라 이마저도 중단되어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혼자서라도 견뎌내기 위해 산책하기, 재활용품으로 물건 만들기, 집에서 도구를 활용하여 운동기구 만들기 등 다양한 개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동네의 눈 쓸기, 쓰레기 줍기, 고장 난 이웃의 물건 고쳐주기 등 이웃을 위한 선행도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주민 센터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주민 센터 차원에서 COVID-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1:1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데, 상담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우울감, 무료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하였다. 외부 자원으로부터의 지원이 연구 참여자 A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는 성격이기에 COVID-19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새로운 봉사활동 및 비대면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의지는 갖고 있으나, 비대면 봉사활동 중 온택트(Ontact) 봉사활동의 경우 기술수용의 어려움이 우려되어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기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B는 46년 생으로 만 75세 남성이며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부부 가구이다.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노인종합복지관의 옥상에 있는 텃밭을 관리하는 봉사활동이며, 7년째 참여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B는 젊은 시절 농사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집에서 다양한 식물을 기를 만큼 원예 활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다. 스마트폰에 직접 키운 식물 사진을 찍어 놓는가 하면, 인터뷰 도중 연구자에게 직접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려는 시도도 잦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복지관 내에서 ‘텃밭 관리’라는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개인 능력의 확장 시도로 보이며,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인용구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한 의미 있는 역할 수행에 대한 욕구를 엿볼 수 있었다.

          COVID-19 상황 이전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동년배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으나, 현재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텃밭관리 봉사자들과 모여 이야기하던 일과 텃밭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하며 텃밭관리 봉사에 대한 애정과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봉사활동이 중단되면서 텃밭을 가꾸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연구 참여자 B의 활동량이 감소하였고, 활동량 감소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몸이 굳는다’, ‘어디 올라가려면 숨이 찬다’라고 표현했다. 소극적이고 조심성이 많은 성격으로 COVID-19이후 철저한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 ‘바깥에 나갔다 오면 깨름칙 하고 손 씻기 하고 양치질 하고 조금 그 한 30, 40분 정도 멀리 한다고’하면서 가능한 외부와의 접촉을 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서예활동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지인이나 봉사참여자과 직접적인 대면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느끼는 관계에 대한 아쉬움은 ‘못 만나게 됐죠, 전화 통화만 하죠’라고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텃밭관리를 통해 얻는 수확물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누면서 느꼈던 ‘기분 좋은 감정’이 지금은 ‘무료함’으로 바뀌어 봉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일상생활의 변화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것에는 가족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얼마 남지 않은 손녀의 돌잔치를 생각하며 ‘내가 그나마 웃고 살아요.’라고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봉사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 탐색에 실패한 경험을 ‘어디 찾아보려도 없어요.’라고 토로했다. 이를 통해 COVID-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노인이 대체 활동을 탐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야하는 봉사활동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다.

        

        
          (3)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C는 39년생으로 만 82세 남성이며,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부부 가구이다. 교통신호 봉사활동과 공연 봉사활동에 10년째 참여하고 있다. 복지관 앞 건널목에서 호각을 불며 교통을 정리하고, 데이케어센터 혹은 요양원의 노인 생일잔치에서 민요공연을 하면서 봉사하는 보람을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일상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30%라고 말하며 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였다. 그러나 COVID-19 이후 봉사활동이 모두 중단되었으며, 아직까지 복지관에서 요청하는 봉사활동도 없고 먼저 요청하기도 어려워, 참여하고 있는 일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식사를 하기 위해, 일자리 참여를 위해 복지관에 가끔이라도 오긴 하겠지만, 자신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서 복지관에 올 일이 없으니 더 답답하다고 하였다. 어디에서도 오라는 데가 없어서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공연을 통해 즐거워하던 요양원의 환자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늘어난 시간으로 인해 바로 집 앞에 있는 강가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걷기운동을 하고, 좋은 등산장비를 갖추어 주기적으로 등산을 다니다보니 신체적 어려움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산에 다니면서 평소 몸에 배인 쓰레기 수거활동을 지속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갖지 않고, 아주 친밀한 1～2명의 친구들만 만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COVID-19의 감염을 걱정하면서도 봉사를 통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본인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안전한 봉사활동 콘텐츠만 주어진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4)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D는 43년생으로 만 77세 여성이며, 부인과 사별한 남성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부지런한 성격으로 인터뷰 당일에도 오전 4시에 기상하여 집안일을 하고, 등산을 갔다가 인터뷰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에너지가 넘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장구와 한국무용강사, 공연 봉사 등 복지관에서 13년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봉사상도 여러 개 수상한 경력이 있다.

          어려서부터 몸이 불편하거나 본인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동정심이 생겨서 물질적으로나 마음 적으로나 도와주며 살았다고 하였다. ‘남한테 봉사해주면 나를 좋게 보고 나도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이게 행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낀 거야. COVID-19로 인해서 엄청 느꼈어.’라며 타인을 위해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본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실을 봉사활동 중단으로 인하여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복지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갑자기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어 답답함과 우울함을 느꼈다. 장구 강사 봉사활동을 못하게 되자 장구를 치던 팔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외부 활동을 제한받다 보니 두통,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매일 걷기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봉사활동 중단으로 인해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참여하던 노인일자리 사업도 함께 중단되면서 생계에 위협이 되어 이중고를 겪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복지관에서 감염 위험이 낮은 다른 일자리 사업에 투입시켜주었고, 기초노령연금도 수령하여 경제적 어려움은 일부 극복 되었다고 하였다.

          2020년 9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두 차례 가을축제 소공연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나, 다시 봉사활동이 중단되었다. 추가적인 봉사로 복지관의 청소봉사에도 참여하였지만 이 또한 1회성으로 끝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지인의 도움을 받아 유튜브에 사물장구 강의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하였으나, 강의 녹화를 위해 사용하던 건물에 확진자가 발생하며 이마저도 중단되었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에 배우면 좋지’라며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까먹잖아’라며 기술수용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였다.

        

        
          (5)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42년생으로 만 78세 여성이며, 독거노인가구이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한지는 약 18년이 되었으며, 안내데스크 봉사활동에 15년차로 활동하고 있다.

          안내데스크 봉사로 인해 매일 갈 곳이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또는 새롭게 복지관으로 유입되는 노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들도 어머니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지지하고 있기에 봉사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큰 것으로 보였다. 때문에 봉사활동의 중단은 마치 일자리를 잃은 것과 같은 상실의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 자신이 갈 곳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봉사활동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었을 때 안내데스크 봉사가 재개되었으나, 12월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봉사활동이 중단되었고, 이에 다시 본인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며 정서적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COVID-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매일 2시간씩 걸으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과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하고는 안 어울리니까, 우리끼리만 저기 하니까, 쓸쓸하죠. 쫌.’이라고 표현 하였다. 쓸쓸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친한 지인들과 함께 공원 나들이를 가거나 SNS를 통해 조금이나마 외로움을 해소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신체가 불편한 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집에 방문하여 말동무가 되어주고 부수적인 일들을 도와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작은 실천에 보람을 느끼고, 오히려 COVID-19 이전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들에 공감하고 이해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른 새로운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봉사활동은) 즐겁자고 하는건데 스트레스 쌓이면 못하지’라고 말하며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기술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6) 연구 참여자 F
          연구 참여자 F는 45년생으로 만 76세 여성이며, 남편과 미혼인 딸과 생활하고 있다. 7년간 공연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1년 간 안부전화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요양원, 데이케어센터의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공연봉사에 참여하고, 안부전화봉사를 통해 노인들의 소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봉사활동이 중단되어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에 아쉬움을 갖고 있었으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혜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중 COVID-19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봉사활동이 중단된 이후, 신체적으로 소화도 안 되고 온몸이 더 아파지는 것 같은데, 본인이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COVID-19에 감염되어 가족에게 옮길 수 있다는 걱정과 불안으로 병원에도 안가고 조심한다고 하였다. 잠깐 지나갈 줄 알았던 COVID-19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세상이 이미 바뀌어서 옛날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TV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 암담하다고 표현하였다. SNS를 통해 친한 사람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지만 거의 만나지는 못하고 있었다.

          COVID-19 이후 복지관에서 진행된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대면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의지는 갖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소극적인 성향이기에 비대면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에는 부담감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2) 사례 간 분석
        연구 참여자 6명의 사례를 전체적, 맥락적으로 분석한 후 코드화 작업을 통해 3개의 범주와 7개의 하위범주, 15개의 주제를 도출했다. 각각의 범주와 주제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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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VID-19로 인한 봉사활동 중단 이후의 변화된 일상
          연구 참여자들은 COVID-19 이후 자원봉사활동이 중단되면서 정서적, 관계적,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봉사활동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정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무료함, 답답함, 의욕 없음, 좌절감, 자살생각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대면접촉 제한으로 인하여 비대면 접촉이 증가하였으나, 비대면 접촉으로 인한 인간관계 유지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적인 변화로까지 나타났다.

          ① 역할의 상실과 잃어버린 보람

          연구 참여자들은 봉사활동 중단으로 역할 상실을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봉사활동 현장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었으나, COVID-19로 인하여 ‘갈 곳’이 없어진 지금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연구 참여자 C는 COVID-19 이후 봉사활동이 중단되며 할 일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E는 ‘갈 곳이 없어’, ‘내 일이 없어진 것 같아’라며 역할 상실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였다. 또한 ‘나의 존재가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라며 자신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건널목을 이용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끼고. 그런데, 또 걔 중에는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조용하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람을 많이 느꼈어.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없을 적에는 모르지만, 우리가 있을 때는 신호를 지켜주고. 하는 것에서 보람을 상당히 느끼고. (중략) 요즘 와가지고는 1년을 안했지. 코로나가 이래가지곤. 지금도 뭐, 올 스톱이 되었고.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없어. 복지관에서 해달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 연구 참여자 C

          
“어쩔 수가 없다고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갈 곳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눈떠도 갈 곳이 없어. (중략) 감정 변화라기보다는 나의 존재가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 진 것 같아서 조금 그래요. 섭섭하고, 매일 나와서 했었는데, 섭섭하잖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내 일이 없어진 것 같아. 그거 진짜 내 천직으로 알고 봉사를 오래도록 잘했어요. 아침 일찍 와서 네 시까지 꼭 그렇게 잘해왔는데. 근데 그게 없어져서 갈 때가 없잖아.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도 한 두 번이지.” - 연구 참여자 E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타인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봉사활동 참여가 ‘나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연구 참여자들이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봉사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더 이상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봉사활동 당시에 본인의 공연을 보면서 즐거워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회상하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텃밭 같은 것도 뭔 보람 있게 했냐면 상추나 배추나 갈아가지고 독거 어르신들한테 장금이 반들이 반찬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그런 것은 내 수준에서 돈이 없어서 못해주니까. 그런 농사져 갖고 내 몸으로 그렇게 봉사해서라도, 장금이 반에다가 그 많은 반찬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배달해주는 거니. 요런, 거 못하니까 서운하지. 옛날에는 뿌듯했는데. 그런 거를 못하니까 좀 아쉬운 게 많지.” - 연구 참여자 A

          
“(보람을) 못 느끼게 되니까 속이 답답해. 어디 가가지고 봉사 하는 것도 내가 그래도 민요도 배웠으니까 가가지고 공연하고. 그러면 뭐, 봉사인데 그래도 얼마나 흐뭇한가 몰라. 걔 중에 있는 사람들 몇은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나도 언젠가는 저리 될 것이다, 데이케어 다니면 너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노랫가락 이라든지 춤추는 가락 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러주면 옛날에 듣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좋아라 좋아라 그래. 1시간은 못하지만 그렇게 해주고 나면 마음이 훈훈해. (중략) 지금 뭐 아무도 못 만나게 하는데. 속이 참 답답하네.” - 연구 참여자 C

          ② 부정적 감정의 소용돌이

          연구 참여자들은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지면서 우울감, 좌절감, 답답함, 무료함, 의욕 상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호소하였다. 특히 이들은 활동적인 성향으로 봉사활동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노인들이기에 COVID-19로 인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더욱 컸다. 연구 참여자 A는 허무한 인간이 되어 버린 것 같아 의욕이 떨어졌다고 했으며, 연구 참여자 B는 모든 활동이 중단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절벽이라고 표현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그만 살고 죽어버릴까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부정적인 마음들을 억누르며 그냥 참고 버텨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F는 처음에는 갑갑하고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숨만 쉬고 있다 보면 언젠가 종식되는 날이 오겠지 라고 말하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허무한 인간이 되어버리더라고. 자동으로, 자동으로. 의욕이 떨어진 것 같아. 복지관 있었으면……. 다 잊어버리고, 즐겁게 치고, 웃고, 어쩔 때는 소리도 지르고 하면서 즐겁게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망이 떨어져 버린 것 같아.” - 연구 참여자 A

          
“어휴,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3월 한 달 가려나, 4월 한 달 가려나. 어머, 이게 3월 한 달, 4월 한 달 바깥에 나가지도 말라고 그러고. (중략) 얼마나 힘들었냐면 은요. 진짜 그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내가 고만살고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 연구 참여자 D

          
“COVID-19 이후에는 완전히, 완전히 우리는 절벽이라고 볼 수 있죠. 절벽.” - 연구 참여자 B

          
“그것도 오래 되니까 그런 대로, 나름 데로 면역이 됐나. 요새는 그러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갑갑해서 못 살 것 같더니.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살날이 오겠지 싶더라고.” - 연구 참여자 F

          ③ 대면 접촉 제한과 비대면 접촉 증가의 한계연구 참여자들은 COVID-19로 인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였다. 특히, COVID-19는 노인이 감염되었을 때 더욱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친구 간, 봉사자 간에도 서로 만남을 자제하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만나지도 못해.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꺼리니까 조심하게 되고, 힘드니까 또 그것도 자꾸 움직이면서 만나고 해야 의욕이 생기고 그래야 하는데 딱 놔버리니까. 가겠다는 것도 그것도 잘 안되더라고.” - 연구 참여자 F

          
“친구들도 못 만나요. COVID-19 때문에. 만나면 음식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무서워 가지고 못 만나요. (봉사를 같이 하던 봉사자들에게는 COVID-19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못하고, (중략) COVID-19 있기 전에는 내가 자주 (친구 병문안을 위해) 병원에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병원에도 못 가요. 집이 와 있어요. 집에도 못 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 연구 참여자 B

          
“근데 잘 안 만나지. 그 친구들도 다 나이가 그래도 많잖아. 내 나이가 84인데, (중략) 서로 모이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겁을 내. 또 겁을 내야 하는 거고.” -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들의 인간관계 패턴은 대면 접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화, 카카오톡 등의 비대면 접촉으로 변화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전화로나마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대화를 하다보면 일정부분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비대면 접촉의 한계점도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 A는 COVID-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서로 간의 대화 소재가 고갈되었고, 연락 자체가 감소하면서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느낌을 경험하였다.

          
“철저히 나만 잘하면 다른 사람한테 옮겨줄 수 없겠지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불러내지는 못하고 통화로만 깔깔대고 웃고, 이거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 통화하는 것도. 통화하고 코로나라고 해서 콕 박혀 있는 것 같더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빨리 끝나야 되는 것 같아." - 연구 참여자 D

          
“포켓볼 강사를 삼년 동안 하고 인제 그렇게 하면서 못 만나고 전화는 몇 번하고 카톡은 자꾸 보내지. 카톡도 하고, 전화도 가끔 한 번씩 하고. 어떻게 사냐고 해서 대화도 하고 죽을 맛이다 그랬지.(중략) 카톡도 보내고 그렇지만은 그것도 일 년이나 하고 보니까 상대방들이 밑천이 떨어지니까 카톡이 멀어져.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지.” - 연구 참여자 A

          ④ 활동 부족으로 인한 신체 건강의 약화

          연구 참여자들은 갑작스러운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지게 되면서 신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연구 참여자 A는 평소 복지관을 다니면서 운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다리도 점점 말라가는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 하였다. 참여자 D는 밥맛이 없고, 소화불량과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도 빠졌다고 호소했다.

          
“그래도 봉사활동하고 그랬을 때는 종아리가 딴딴했는디. 지금은 말랑말랑해. 종아리가 살이 빠져 부렸어. 복지관 오면은 뭘 허든 안 허든 걸어서 활동도 하고 허는 디, 집에만 있으니까 다리도 빼빼 마른 것도 같고, 그러더라고.” - 연구 참여자 A

          
“움직이질 않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 그러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파요. 제가 머리 아프고 이런 것 없었는데, 심각할 건 없는데, 이 태도가 달라지니까, 활동이 없어지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 다음에 이 다리 이런데 근육이 빠져요. 나도 모르게 빠져가지고 헐렁헐렁해요. (중략) 살이 근육이 땡땡해서 20대라고 했는데, (장구 치던) 팔 이런데 안 쓰고, 팔에 힘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 연구 참여자 D

        

        
          (2) COVID-19로 인한 봉사활동 중단 이후의 적응과정
          ① 단발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COVID-19 발생 초기에는 복지관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봉사활동 참여가 불가하였으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면서 봉사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봉사활동은 1회성 혹은 단회기성의 봉사활동으로 진행되어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웠다.

          연구 참여자 A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직접 생일을 맞이한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하여 케이크와 선물을 전달하고, 축하파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축하파티 봉사활동 과정은 영상으로 제작되어 복지관 유튜브에 업로드 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D는 참여하던 장구 강사 봉사활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1회기성 목걸이 만들기 봉사활동, 1회기성 청소봉사에 참여하였다. 봉사활동이 일부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던 연구 참여자들은 단발성 봉사활동으로는 욕구를 채울 수 없었기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봉사활동의 기획을 바라고 있었다.

          
“또 빵 같은 거 몇 번 배달을 해주고 또 생일잔치에 가서 축하해주러. (중략) 그 집에서는 한 사람만 있고, 우리 복지관에서 서넛이 가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먼데서 거리를 두고,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가고,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전달을 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지. 생일파티 축하해 주는 거. 노래 불러주고, 박수 쳐주고, 왕관 하나 써가지고 서로 간에 하고, 케이크 전달해주고, 기념품 전달해주고. 일주일에 한번씩 이니까 4번을 한거지. 한 달 동안, 11월하고.” - 연구 참여자 A

          
“선생님이 목걸이 만드는 거, 그거를 깔끄미 식구들이 12명인가 되는데 7명 참석해서 봉사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깔끄미 엄마들 모여가지고 청소 좀 하자 그래가지고 실내 안을 나눠서 양쪽 다 닦고, 로비, 거기를 걸레질로 다 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공간이 크다 보니까 어머님들 청소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모여가지고 했어. (중략) 거리청소 나오라고 하니까 다섯 명 정도는 안 오고 일곱 명 정도 왔더라고. 그래서 거리 줍기. 집게로. 병원까지,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우리는 자주만 시켜주면 하겠다 했어요. 왜냐면 거리를 깨끗하게 하면 좋잖아. 그리고 우리도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본보기도 되고, 그런데 끝나고 11월인가, 끝나고는 안 부르더라고.” - 연구 참여자 D

          ② 내 삶에 녹아있는 봉사정신, 비공식적 봉사활동

          연구 참여자들은 봉사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삶에서 봉사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하였다. ‘도와주고 싶고’, ‘남의 어려운 일을 내가 해주는 걸 즐거워하고 좋아해’, ‘내가 남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기쁨이에요.’라는 표현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녹아있는 봉사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녹아있는 봉사정신은 그들의 행동으로 실천되었다. 산에 갈 때 쓰레기를 줍는 것, 눈을 치우는 것, 이웃집 수리를 해주는 것, 외롭고 아픈 이웃을 찾아가 정신적 지지를 해주는 것 등 소규모의 비공식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내 성격상 남의 집에, 남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해주는 걸 즐거워하고 좋아해 내가. 겁나게 좋아하는 것이. 즐겁게 하거든. 내가 실증이 안나. 일하는데 실증이 안 나고. 즐겁게 가서 일을 해줘. 엊그저께도 추운데 오토바이 타서 가가지고. 누가 되었든 간에 전화만 하면… (중략) 스스로는 이제 우리 그 마당 같은 것은 내가 다 쓸지. 또 할머니들 수도 같은 거 물이 샌다고 하면 내가 연장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손봐주고, 혼자 사는 사람들 전기, 수돗물 안 나온다고 모터 같은 거 하면은, 그걸 사다가 교체 다 해주기도 하고. 감나무에 가지도 다 쳐주고. 음. 혼자 있으면서 그런 것을 했지, 봉사활동을.” - 연구 참여자 A

          
“산에 가면 쓰레기. 우리가 봉지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걸 수거를 하지. 활동이라 할까? 그거는 뭐. 몸에 배인 거니까. 그런걸 많이 했으니까.” - 연구 참여자 C

          
“자원봉사는 내가 남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나의 활력소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중략) 동네언니가 나가지도 못하는 언니가 있어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른 친구 하나 불러다가 그것도 봉사라고 생각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밥 먹어주고 혼자 너무 외로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두 번, 가서 같이 놀아주고 그래요. (코로나)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도 못했어요. 그 언니는 도움을 받지만 나는 도움을 주러 가는데 그게 또 기뻐요. (이것도) 봉사죠. 그거. 나는 그때 안 해도 되는데. 운동가고 놀아도 되는데.” - 연구 참여자 E

          
“도와주고 싶고. 내가 잘 살지는 않지만 무엇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하여튼 그래. 뭔가 돕고 싶어. 잘산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 마음이니까. 주머닛돈이라도 가서 넣어주고 싶고. 이런 게 다 봉사 아닌가?” - 연구 참여자 F

          ③ 봉사활동을 대체하는 나만의 활동

          연구 참여자들은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상황에서도, 봉사활동이 차지하던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가 외부에서 타인과 접촉하지 않아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산책 혹은 걷기운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그 중 연구 참여자 C는 지인 2명과 함께 주기적으로 등산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로서는 등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내 다니고 하는 것 보다는 등산 다니면 COVID-19라든지, 꺼질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 이랑도 덜 접촉하고.” - 연구 참여자 C

          
“근데 그 때(COVID-19 이전)는 그렇게 많이 걷지는 않고 조금씩 걸었죠.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두 시간씩 걸어요.” -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들은 외부활동 이외에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만들기, 그리기, 밀렸던 집안일하기 등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도 ‘혼자’라는 것에 대한 심심함과 무료함을 가지고 있었다.

          
“발 요고 마사지. 지압기. 요거는 어깨운동 할라고 뺑뺑이 만들었고. (중략) 하다보니까 운동하는 자세가 나오더만. 집에서 심심허니께. 요런 것이나 만든거야.” - 연구 참여자 A

          
“서예를 조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연습, 그렇다고 해서 작품을 내기는, 그림은 좀 내가 늦게 그려서 여기 그렇기는 한데. 아직 붓글씨는 초보라 걸어 놓지는 못해요.” - 연구 참여자 B

          
“3월 한 달 가려나, 4월 한 달 가려나… 어머, 이게 3월 한 달, 4월 한 달 바깥에 나가지도 말라고 그러고. 집구석에 있으니까 그동안 밀렸던 일을 막 할 거 아니야. 그때까지는 괜찮았어. 4월까지 할 일이 없다보니까” - 연구 참여자 D

        

        
          (3) COVID-19를 넘어 새로운 시대 준비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새롭게 맞이해야하는 COVID-19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였다. 봉사활동의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는 언택트(Untact)1) 봉사활동과 온택트(Ontact)2) 봉사활동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필요한 온택트Ontact) 봉사활동의 경우 기술 수용의 어려움을 느끼며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격일제, 요일제 등 복지관의 새로운 봉사활동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① 비대면 봉사활동 참여 의지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의지를 보여주었다. 연구 참여자 C는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컨텐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온택트(Ontact)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정보통신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갖고 있었다.

          
“지금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있고 하니까 예의가 있으니까. 어디서 아이템만 나온다면 봉사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런 아이템을 잘 모르니까. (중략) (비대면 봉사활동을) 한다면 난 의향이 있지.” - 연구 참여자 C

          
“(비대면 봉사 참여의향) 있죠. 이런 기회에 배우면 좋지. 열 가지 중에 두세 가지라도 배운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배우라고 하잖아.” - 연구 참여자 D

          ② 기술 수용의 어려움과 교육의 필요성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복지관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비대면 프로그램, 비대면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복지관에서 보내준 음식재료로 음식을 만든 후 인증샷 남기기, 복지관에서 보내준 재료로 팔찌만들기 등 언택트(Untact)에 해당하는 활동, 줌을 활용하여 교육 수강하기 등 온택트(Ontact)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노인의 비대면 활동 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줌 혹은 기타 영상 관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온택트(Ontact) 활동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온택트(Ontact)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기술 수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노화로 인한 시력 감퇴, 기억력 감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로인한 참여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도 요번 주에 복지관에서 우리한테다가 송편 빚기랑 제기차기랑 줌으로 한다고 해서 나는 송편 빚기를 신청했어요. 내일까지 신청하라고 해서 나는 했어요. 4일 날인가 하는 것 같아요. 줌으로. (중략)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싶긴 하지. 근데 내가 이렇게 자꾸 무엇인가 어려워. 우리가 뭘 하기가. 공부에 대해서 하기 어려워, 눈으로 보고 하기에는 이젠 하는데, 머릿속에 넣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 얼마 골치 아프게 그런거 하느냐고 우리애가 그래.” - 연구 참여자 F

          
“그럼요. 시간이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다). 그거를. 근데, 어렵겠지. 만드는 것보다 어렵겠지. 만드는 것보다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까먹잖아. 보는 건 하잖아.” -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들은 온택트(Ontact) 봉사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수용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교육 과정에서는 대면 교육이 불가피 하다며 대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자의 활용 난이도에 맞춘 1:1 맞춤식 교육을 선호하였다.

          연구 참여자 D의 경우 자녀에게 유튜브 활용방법을 배운 지인과 함께 사물장구 연주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다. 또한 ‘COVID-19 예방 수칙은 손 씻기 손 씻기’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사물장구 연주곡의 가사를 COVID-19와 연관시켜 개사함으로써 시기적절성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육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노인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택트(Ontact) 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내가 못하니까 나를 한 달이든 10일이든 가르쳐줄 사람이 있어야, 있어야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배워야, (중략) 기초부터 처음부터 하나하나 내가 알고 있는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다 쭉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 성격이나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먼저 물어봐야 돼.” - 연구 참여자 A

          
“이 판국에 나는 장구를 가르치고 자기는 난타를 가르치고, 그 우리한번 해보자.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대. 그래서 내가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준대요. 자기도 딸한테 배워가며 한 대요. (중략) 두 달 동안, 8번인가 한 것 같아. 내가 일 번 서부터 사 번까지 가르치고 그 선생님은 나를 ‘찐찐찐이야. COVID-19 예방 수칙은 손 씻기 손 씻기’ 가사를 COVID-19로 바꿨더라고. 한 두어 번 배웠어요.” - 연구 참여자 D

          ③ 복지관 차원의 봉사활동 중단 대응 방안 마련

          연구 참여자들은 복지관 차원에서 중단된 봉사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중단된 봉사활동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운영재개에 대한 바람을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격일제를 통한 인원분배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을 지키면서 일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D는 ‘시켜줘야지 할 텐데, 복지관에서 그런 연락도 없고’, ‘안 부르더라고’라며 복지관의 봉사활동 중단에 아쉬운 감정을 드러내었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켓볼 강사로 봉사활동을 하던 연구 참여자 A는 ‘포켓볼’의 경우 상업업소는 운영정지가 풀린 곳이 많은데, 유독 공공시설인 복지관만 엄격하게 활동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함께, 봉사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복지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 목표는 빨리 개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개원을 해도 이제 거기서 저 격일제로 모임을 하면은, 일주일에 그러면 이제 세 파트로 모여서 나오게 한단 말이죠. 이제 세 파트로 해서 이러면 인원이 확 끊겨요. (중략) 행복 나눔이 있고 또 저거 어디야, 봉사가 이제 자기들 체육관리, 체육도 한 30명하고 여기는 뭐 요가를 한 30명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사람이 확 줄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복지관이.” - 연구 참여자 B

          
“어디 가서 그런 봉사를 하려고 해도 뭐를 알아서 시켜줘야지 할 텐데, 복지관에서 그런 연락도 없고, (중략) 그것도 우리는 자주만 시켜주면 하겠다 했어요. 뭉탱이로 말고, 두어 명 정도 다니면서 거리를 조정해서 해주던지 하면 늘 나와서 해달라고 하면 할 것 같아.” - 연구 참여자 D

          
“상업적으로는 풀어줬어. 여기 용산구에는 텔레비전을 보면 포켓볼을 계속 경기를 해. 내가 달마다 그걸 보는데, 날마다 마스크 쓰고 하는데, 그런데 왜 복지관 같은 거 포켓볼 이런 건 안 풀어 주냐고. 바둑이나 장기는 마주보니까 안 된다 할지라도, 포켓볼 같은 것은 풀어줘야지. 그래야지 노인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서 그래도 하루 종일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되고, 가만히 독 안에 든 쥐새끼 맹키로 잡아놔뿌니 어디로 가겠어.” - 연구 참여자 A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로 봉사활동 참여가 중단된 노인이 어떠한 변화와 어려움에 맞닥뜨리며 이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탐색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할 노인 봉사활동의 방향성에 대해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은 노인 6명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방법이며, 사례 내 연구와 사례 간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례 내 분석에서는 봉사활동 참여가 중단된 노인의 변화와 적응과정을 각 사례별로 정리하였다. 함께한 6명의 노인들은 변화와 적응과정이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적 상황,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한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의 변화 및 적응과정에서도 각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단발적인 공식적 봉사활동 혹은 비공식적 봉사활동을 통한 적응과정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각 사례 내용 분석을 통해 봉사활동 참여가 중단된 노인의 변화와 적응과정을 살펴보고 노인 봉사활동 영역이 나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탐색할 수 있었다.

      사례 간 분석 결과는 총 3개의 범주, 1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범주는 ‘COVID-19로 인한 봉사활동 중단 이후의 변화된 일상’, ‘COVID-19로 인한 봉사활동 중단 이후의 적응과정’, ‘COVID-19를 넘어 새로운 시대 준비하기’로 나타났다. 주제는 ‘역할의 상실과 잃어버린 보람’, ‘부정적 감정의 소용돌이’, ‘대면 접촉 제한과 비대면 접촉 증가의 한계’, ‘활동 부족으로 인한 신체 건강의 약화’, ‘단발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내 삶에 녹아있는 봉사정신, 비공식적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대체하는 나만의 활동’, ‘비대면 봉사활동 참여 의지’, ‘기술 수용의 어려움과 교육의 필요성 인식’, ‘복지관 차원의 봉사활동 중단 대응 방안 마련’로 나타났다. COVID-19로 인하여 봉사활동이 중단되면서 나타난 일상의 변화, 봉사활동 상황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까지 탐색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 내, 사례 간 연구결과를 통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첫 째, 노인의 봉사활동 참여는 이타성과 이기성의 속성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봉사활동은 타인을 위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중단되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봉사활동은 책임성, 시민의식과 같은 이타적 결과와 더불어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신체적 건강 도모, 관계망 증진과 같은 이기적 결과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이병순, 김욱, 2006). 즉, 봉사활동은 ‘남을 돕는 것’과 동시에 ‘나를 돕는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때문에 봉사활동의 중단이 노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므로 봉사활동은 ‘남을 돕는 활동’에서 더 나아가 ‘나를 돕는 활동’으로 의미를 확장하여 개입되어야 한다.

      둘 째, 봉사활동이 중단된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신체적, 관계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체 활동량이 감소하자 두통, 소화불량, 다리 근육 소실 등 신체적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대면접촉이 제한되면서 인간관계의 축소와 단절도 경험하였다. 활동의 중단은 신체적, 관계적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까지 가져왔다. 일상생활이 무너지면서 우울감, 좌절감, 답답함, 무료함, 의욕 상실, 자살 생각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타났으며, 특히 ‘봉사자’라는 사회적 역할을 상실함에 따라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운 감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노인들에 비하여 신체적, 관계적,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Hunter & Linn, 1981; 정미화 외, 2018).

      셋 째, COVID-19 이후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복지관을 통해 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공식적인 봉사활동과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돕거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의 일환인 비공식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복지관을 통한 공식적인 봉사활동은 안부전화봉사와 같은 비대면 활동으로 진행되거나, 기존에 진행되던 대면 봉사활동의 참여 빈도를 대폭 축소하여 진행되었다. 또는 기존에 대면 봉사를 위주로 진행하던 봉사 팀에서 비대면 봉사를 위주로 진행하는 봉사 팀으로 소속을 이전하여 봉사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노인봉사자가 모두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봉사활동이 대부분 단발적으로 진행되어 노인봉사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에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돕거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정의된 비공식적 봉사활동은 노인들의 일상에 녹아있었다. ‘거리의 쓰레기 줍기’, ‘거동이 불편한 지인 돌보기’, ‘이웃의 어려움을 나서서 해결해주기’ 등의 비공식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활동이 중단되면서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듯 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나눔의 방식이었다. 이는 공식봉사활동과 달리, 활동시간과 장소를 한정 짓지 않고 일상의 매 순간에서 ‘봉사’를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그들에게 ‘일상’이 되어 버린 봉사는, 공식적인 봉사활동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더라도 다양한 모양으로 지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봉사활동은 장소나 형태의 제약 없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곳에서,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 째, 연구 참여자들은 새롭게 맞이하는 COVID-19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봉사활동의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는 언택트(Untact) 봉사활동과 온택트(Ontact) 봉사활동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갖고 있었다.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만 개발된다면 언제든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며, 봉사활동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온택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온택트 봉사활동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수용에 대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격일제, 요일제 등 복지관의 새로운 봉사활동 대응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언택트 및 온택트 봉사활동 프로그램 기획과 더불어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 등 복지관의 역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COVID-19 상황으로 인하여 봉사활동 참여가 중단된 노인들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봉사활동 중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봉사자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봉사활동 중단 이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고 있는지, 신규로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 혹은 봉사활동 대체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공식 활동은 무엇인지, 봉사활동 형태, 주기, 인원 등에 대한 수요는 어떠한지 등 전반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욕구파악이 전제된다면 봉사활동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노인봉사자에게 적절한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언택트(Untact) 혹은 온택트(Ontact) 봉사활동의 개발 등 복지관 차원에서의 노인봉사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COVID-19 의 영향으로 복지관에서는 노인봉사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봉사활동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COVID-19 이외에도 많은 전염병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갈 것이며, 그로 인해 또다시 봉사활동이 중단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새로운 영역으로의 노인봉사활동의 확장’이 필요하다. 현재 대면방식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언택트(Untact) 혹은 온택트(Ontact) 봉사활동이 개발되어야 한다. 국내 NGO에서는 취약계층 후원을 위한 장난감, 인형, 신발 등의 만들기 키트 재료를 집으로 발송하여, 키트를 완성한 후 다시 NGO로 보내는 봉사활동, 옷 기부를 통해 봉사활동을 인정받는 봉사활동 등의 언택트(Untact)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COVID-19 이후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언택트 봉사활동은 다양하게 개발된 것에 비하여 노인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언택트 봉사활동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택트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노인의 봉사활동을 지원해야한다. 또한 버려진 쓰레기 줍기를 통한 지역사회 환경개선활동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여 공유하는 방식, 독거노인과 실시간 영상 통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취미나 일상을 공유하는 방식, 복지관의 유튜브에 출연하여 재능 나눔을 하는 방식 등 온택트(Ontact) 봉사활동의 개발도 고려되어야 한다. 단, 온택트(Ontact)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앞서 연구결과에서 언급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노인들이 프로그램을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 째, 노인이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역복지 차원의 봉사활동 영역으로 확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는 공식적인 봉사활동이 중단되었음에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비공식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노인의 삶에 녹아있는 봉사정신과 실천은 공식적인 체계를 벗어나도 수행될 수 있는 진정한 봉사활동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타인을 위한 봉사정신과 그에 대한 노인의 주체성에 주목해야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여러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민들의 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 스스로 자원을 조달하는 당사자주의와 주민 당사자의 조달 이후 부족분에 대한 것만을 정부가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된다(안현찬, 구아영, 2017).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로는 활동 주체의 성장, 활동의 체계화, 활동의 공공성 확대, 네트워크 형성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노인봉사활동에서도 노인의 삶에 녹아있는 봉사정신과 주체적인 실천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복지 차원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 A처럼 이웃의 고장 난 물품을 수리해주는 비공식적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파악하였다면, 해당 노인을 중심으로 이웃의 고장 난 물품을 수리해주는 봉사 활동 팀을 기획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연대하고 돌보는 사회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관련하여 후속연구자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복지관 내 노인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연구 참여자의 범위가 좁다. 이는 연구자의 COVID-19라는 상황에 대한 특정한 관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좀 더 폭넓은 범위에서 대상자를 확보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객관적인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의 병행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결과와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하여 봉사활동 참여가 중단된 노인을 대상으로 변화와 적응과정을 탐색함으로써 COVID-19 시대에 노인 봉사활동 영역이 나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우리는 COVID-19 이외에도 많은 전염병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갈 것이며, 그로 인해 봉사활동이 중단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공식적인 시스템 안에서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관계망 속에서 ‘봉사활동’으로써의 의미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공식적인 관계망 안에서 이웃이 이웃을 도우며 서로의 삶을 이어가는 측면을 되새기는 것은 노인 봉사활동의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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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1) 언택트(Untact): COVID-19 상황 이후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로서, 부정 접두사인 ‘언(un)’과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의 합성어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킨다(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
      

      
        2) 온택트(Untact): COVID-19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로서,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가리킨다(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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